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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옹당 성철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이 

이렇게 성대하게 마련되니,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

다. 

큰스님은 당대의 큰스님들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통해 

승가의 본분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의제와 복식 등, 

우리 종단의 현재를 이끌어낸 주역이십니다. 

장좌불와와 동구불출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철저한 수행

을 통해 수행자의 길을 보여주셨고, 많은 불자들에게는 

삼천배와 참회 정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득하

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로다”라는 말씀으로 불교사상의 심오함을 불자를 넘어 

온 국민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아름다운 한

글 법어를 통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렇듯 성철 큰스님께서는 우리 종단의 종정을 지낸 불

교계의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현



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후학들이 할 

일은 20세기를 살다 가신 큰스님을 과거사에 머물게 하지 

않고,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전하여 현재와 미래

에까지 살아계시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에 매진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 성취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내가 살

고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의

미있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누구나 공감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종단도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통해 큰스님의 평생

의 정진 일념과 다르지 않게 실천하고 불교의 미래를 밝

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옹당 성철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종도와 함께 크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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